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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은유적 특성 연구

한혜원*, 문아름**

요 약 

본 연구는 G. 레이코프와 M. 존슨이 제시한 ‘개념적 은유’를 적용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은유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일방향적 소통만 가능했던 기존 매체와

는 달리, 사용자가 참여적으로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고 타인의 서사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텍스

트를 확장한다. 기존 매체에서 수동적이던 독자가, SNS에서 적극적인 발화자로 전환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SNS에 내재된 은유적 속성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사용자 텍스트의 생성 및 해

석 과정을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이후 은유적 속성을 통해 나타난 사용자 텍스

트의 생성구조를 폴 리쾨르의 삼중 미메시스를 통해 증명했다. SNS를 환유로 전제했던 기존의 연구 관

점과 달리, 본 연구는 SNS의 은유적 특성 및 의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키워드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개념적 은유, 삼중의 미메시스

A Study on Metaphor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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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metaphor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 Service. Social

Network Service is different from existing media only available in one-way communication, each

individual expands opinion by sharing daily life and opinion directly and interpreting another user’s

post. This Study premise that the reason of converting from passive reader to active enunciator is

the metaphor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 Service by ‘Source Domain’ and ‘Target Domain’.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structure user’s text production and interpreting based

triple mimesis of Paul Ricoeur.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arguing with existing study on SNS as

metonymic media and suggesting metaphor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Social Netwo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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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현대사회의 개인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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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일상을 타인들과 공유한다. SNS에서 현

대사회의 다양한 개인 주체들은 자신의 일상과

견해를 하나의 사건 단위로 구성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수동적인 독자에 머

물던 다수의 개인이, 적극적인 발화자로 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SNS 자체의 은유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전제한다. 은유적 속성은 텍스

트 생산 과정에서는 ‘생략’과 ‘과장’,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는 ‘유사성’을 통한 해석으로 압축할 수

있다.

SNS는 웹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프로필을

구성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 생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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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1].

SNS가 사회적 담론으로 주목 받는 이유는 기존

의 사이버 커뮤니티와 변별적으로 개인이 중심

이 되어 다른 참여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그 결

과로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축적되어 하나의 네

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2]. 이러한 확장은

SNS를 환유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게 된 근거

이기도 하다.

환유는 인접성을 근거로 두 대상의 조합을 통

해 의미를 전달한다면, 은유는 두 대상의 유사성

을 중심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은유와 환유는 수

사학적 관점에서 확장되어 이제는 인간의 행동

양식에 이르는 인식구조까지 설명하고 있다. 가

령 월터 J.옹이 분류한 구술문화에서는 은유가

적극적으로 사용된 반면[3], 문자문화에서는 추

상적, 과장적 비유라는 인식 때문에 저평가 되어

왔다. 한편 환유는 문자문화 시대에 일상과 거리

를 두고 지식을 구조화하는 개념으로 사용됐다

[4]. 본 연구에서는 SNS의 개별 텍스트가 생성,

소비, 공유되는 과정을 은유적 관점에서 조망하

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SNS를 전체로 조망하는 가운

데 개별 텍스트의 생성 과정보다는 주로 유통

및 확산에 주목하기 때문에, 주로 환유적 관점에

서 이를 논하고 있다. 레프 마노비치가 월드 와

이드 웹의 하이퍼링크를 환유로 전제한 것이 대

표적인 예이다[5].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주

로 신문방송학의 관점에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박선희(2012)는 SNS를 새로운 뉴스 매체로

전제하고 구술성을 밝혔다[6]. 이재현(2012)의 경

우 SNS의 은유적 특성을 플랫폼과 미디어 간의

상호연계적 현상을 통해서 보았다[7]. 이은주

(2011)는 트위터의 혼종성에 집중하여 그 성격을

분석하였으며[8], 주현, 안형준은 SNS 이용 유형

을 분류하여 효과적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시사

하고자 했다[9]. 이성준은 SNS를 광고매체로 보

았으며[10], 한창진, 김경수(2013)는 TV 토론회

에서 트위터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11]. 심혜영, 임걸(2011)은 SNS의 이용 동기와

참여활동의 상관관계를 밝힌 바 있다[12]. 윤현

정(2014)의 경우, 블로그의 기술적 측면에 따라

서 스토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13] 이와 같은 담화의 확장 중심의 선행연

구는 대상간의 인접성을 원리로 의미가 전달된

다는 환유적 관점에 속한다. 그러나 환유적 관점

의 선행연구는 담화의 확장 방식의 표면적 양상

분석과 그 영향력을 밝히는 데 주목하여 SNS가

어떤 기제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담

화를 생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제의 분석은 부

재한다.

오늘날 SNS는 공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보다

는 주로 개인의 일상 공유 및 친교를 목적으로

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활용되고 있다. SNS는

기존의 개인의 사적 영역을 공적 텍스트로 생성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 수동적인

수신자를 적극적인 발신자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NS 사용자들

이 텍스트를 생산하고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SNS의 변별적 자질을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을

중심으로 개념적 은유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

다.

1.2 연구방법 및 연구방향

G. 레이코프와 M. 존슨에 따르면, 은유의 궁

극적인 목적은 이해이다. 환유가 지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어떤 것 대신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은유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이

해하고 경험하는 것[14]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SNS에서 은유는

개인이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일상을 재구조화하게끔 하는 동기이며, 재구조화

된 타인의 일상을 해석하는 주체가 이해하게끔

하는 인식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은유’를 중심으로 SNS가 가지는 은유적

속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사용자의

일상 서사 생산과 해석 행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는 은유를

단순한 언어의 수사적 장식 표현으로 보는 것에

서 벗어나 인간의 사고와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

로 은유적으로 보며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그 의

미를 확대시켰다[15]. 사용자가 직접 일상적 경

험을 구조화하고, 이를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 SNS의 담화에서 가장 큰 기제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개념적 은유는 SNS의 담화 기제를

분석하여 은유적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

로 나타나는 SNS의 사용자 서사의 특징과 그

심층의 문제를 살펴보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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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대상은 SNS 중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

타그램으로 한정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자수 및 접속빈도수가 매우 높

아 사용자들의 일상 서사의 생산 및 확산 과정

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인스타그램

은 이미지를 제외한 글만으로는 업로드 되지 않

는 여타 SNS와는 변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 연구대상 모두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강화

한 포스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문화가 자리 잡은 현재 사용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SNS가 가지는 은유적 속성을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이 가지는 레이아

웃을 중심으로 ‘개념적 은유’의 ‘목표영역’과 ‘근

원영역’의 개념을 통해 도출한다. ‘목표영역’과

‘근원영역’은 개념적 은유의 핵심으로, 개인의 경

험을 언어로 구조화할 때 실제로 체험하는 일상

과 재현하고자 하는 영역을 구분지음으로써 은

유 과정을 구조화한다. 3장은 2장에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SNS의 은유적 특

성을 서사의 순환구조와 연결시키는 장으로, 폴

리쾨르의 삼중의 미메시스를 중심으로 SNS의

사용자들이 일상적 서사를 생산하고 해석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상호작용 서사의 구조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나타난

서사 생성 과정

2.1 생략과 과장을 통한 일상의 극화

은유는 언어적 차원의 표현뿐 아니라, 다감각

적인 모든 재현을 포괄한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16]’이라

고 선언한다. 즉 ‘개념적 은유’란 기존의 은유 개

념에서 확장하여 실제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고

인식할 수 있는 언어적 장치이자 사고의 방식으

로 살펴볼 수 있어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이라

는 두 가지 층위에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가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

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이 우선시된 기

존의 매체와 달리 SNS의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

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는데 주목했다. 이는 SNS

의 사용자가 개별 텍스트의 발신자이자 동시에

수신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커뮤니

케이션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SNS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Figure 1) Communication Structure of SNS

‘개념적 은유’에서 은유의 ‘매개’는 인간의 의

지와 사고 능력이며 동시에 사고 능력의 매개이

다[17]. 즉 텍스트 발신자가 SNS를 통해 포스팅

을 게시하는 과정과 텍스트 수신자가 SNS를 통

해 다른 텍스트를 해석하는 상호작용적 과정에

서 개념적 은유가 발생한다고 전제할 수 있다.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SNS 포스팅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의 서술 시간과 서사 시간이 모두

‘현재’로 일치하며, 공간 역시 현재라는 시간의

틀 안에서 재구성된다. 가령 기존의 웹 중심

SNS인 싸이월드의 경우, 먼저 발신자가 과거의

일부를 재구성하고 그 흔적을 재구성하는 방식

을 따른다. 한편 싸이월드의 수신자 역시 시간차

를 두고 그 사용자의 미니홈피를 방문하게 된다.

반면 동시성을 중시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SNS는 별도로 타인의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기적으로 타임라인(TIMELINE)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의 텍스트를 소비할 수 있다.

즉 발화자의 서술 시간, 텍스트의 서사 시간, 수

신자의 독서 시간이 모두 현재를 중심으로 재편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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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Limiting Characteristics
TWITTER Only Post in 140 number of letter

FACEBOOK
Not available in Timeline

presentation for long post

INSTAGRA

M

Not available posting without image

Not available video over 15 seconds

(그림 2) ‘흔적’ 중심의 싸이월드(좌)와 ‘동시성’

중심의 페이스북의 타임라인 (우)

(Figure 2) Cyworld Indicating personal space

and Face book Indicating Simultaneous Writing

이처럼 타임라인으로 대변되는 동시성 내지

동기성은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SNS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타임라인은 개인을

위한 사적, 폐쇄적 공간 대신 다른 사용자들과

사용자의 텍스트가 삽입될 수 있는 기회와 공간

을 제공한다. 이때 기회와 공간은 물리적 한계를

갖게 된다. 때문에 현재의 SNS는 일종의 ‘제한’

을 내포하며, 이는 자신의 일상을 포스팅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생략’을 강조하게

된다.

<표 1> 모바일 플랫폼 기반 SNS의 제한적 특성

<Table 1> Limiting Characteristics of SNS

based mobile platform

개별 SNS의 제한적 특성은 사용자로 하여금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서사적 ‘생략’과 ‘과장’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사고과정을 개념적

은유 중 ‘목표영역(target domain)’과 ‘근원영역

(source domain)’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이

고 경험적인 근원영역에서 불확실한 목표영역으

로 나아가 이를 구조화하는 과정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간의 유사성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

때 목표영역과 근원영역은 유사성의 일부를 근

거로 부분적 구조화를 하게 된다. SNS의 개별

텍스트 생성 과정에 대입해봤을 때, SNS의 은유

적 특징은, SNS 개별 텍스트 생성에서 유사성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과정과 부분을 확

대하여 재현하는 과정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림 3) ‘개념적 은유’에 나타나는 사상

(Figure 3) Mapping of Conceptual Metaphor

개념적 은유는 한 개념적 영역을 통해 다른

개념적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크게 ‘근

원영역’과 ‘목표영역’의 두 가지 영역이 발생한

다. 근원영역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영

역이며, 목표영역은 이해의 대상이 되는 추상적

인 영역이다. 하나의 양상에 초점을 두면 초점을

받지 않은 다른 양상들이 은폐되는데, 이를 통해

수신자는 목표영역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념적 은유’에 나타나는 ‘사상’의 과정이 SNS

의 텍스트 발신자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림 4) SNS에 나타나는 일상의 구조화 과정

(Figure 4) Structuring process of life i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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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사용자의 텍스트 생산과정에서도 역시

일상에서 자신이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은 제거하

는 과정과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확대하는

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사용자의 실제

일상은 추상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목표영역’

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SNS를 통해 텍스트를 생

산함으로써 목표영역인 자신의 일상을 타인에게

이해시키고자 한다. SNS의 포스팅은 사용자가

자신의 삶을 구조화하는 ‘근원영역’에 해당한다.

SNS는 모두 자신의 포스팅을 비롯한 타인의

포스팅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수직적 구조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 글자가 일정

수를 초과하면 타임라인에 나타나지 않아 ‘더보

기’를 눌러야한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

한 SNS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현재성이다. 사

용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를 더

욱 쉽고 간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글쓰기 화

면에서 함께 있는 사람과 머물렀던 장소를 태그

를 통해 일상을 게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SNS의 사용자는 근원영역에 해당

하는 자신의 일상과 경험을 제거와 확대를 통해

SNS에서 부분적으로 재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사용자의 글쓰기는 본인의 일상을 구조화한

다고 볼 수 있다. 은유적 개념은 한 경험을 다른

경험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구조화하는 방식

[18]이다. 이 구조화는 먼저 근원영역에 속하는

경험과 목표영역에 속하는 경험이 구조를 가짐

으로써 정합성을 갖는다.

SNS는 개인과 개인이 소통할 수 있는 장으

로, 이 때 개인은 타인과 소통하기 위하여 자신

의 일상을 구조화한다. 이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확대하고 허물로 느껴지는 것은 제거

하는 텍스트 발신자의 의도 아래 일상이 부분적

으로 구조화된다고 볼 수 있다.

2.2 해석과 공유를 통한 유사 체험의 확

장

‘개념적 은유’의 가장 큰 특징은 목표영역과

근원영역간의 개념적 사상관계(mapping)이다.

인간은 한 경험을 다른 경험의 관점에서 부분적

으로 구조화하면서 두 영역 사이의 유사성을 창

조하게 된다. SNS에서 텍스트 발신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일상을 제거하고 확대하는 과정을

거친 뒤 그 텍스트를 매개로 타인과 소통했다면,

텍스트 수신자 역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텍스

트를 해석하고 공유하게 된다. 특히 SNS의 경우

텍스트 발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

분되어 있지 않으며 생산자는 곧 수신자가 되고

수신자는 곧 생산자가 된다.

개념적 은유는 개인의 실제적 일상에 해당하

는 목표영역과 SNS의 텍스트에서 나타난 근원

영역으로 구분된다. 텍스트 생산의 경우 목표영

역에서 제거와 확대를 통하여 텍스트를 생산했

다면, 수신자의 경우 자신의 실제적 경험에 해당

하는 목표영역을 토대로 하여 텍스트 발신자의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때 텍스트 수신자

는 텍스트 생산자의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이 반

대로 나타난다.

텍스트 수신자는 SNS라는 매체를 통해 타인

의 포스팅을 해석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타인의 삶의 유사성을 ‘상상적으로 경험’하

게 되어 유사성을 창조하게 된다. 특히 SNS는

기존의 일방향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져 있던

영화나 책, 방송과 같은 텍스트와는 달리 ‘해석’

이외의 ‘공유’라는 다른 층위의 과정이 나타난다.

(그림 5) SNS의 공유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상과

SNS의 해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상 비교

(Figure 5) Comparing for mapping in SNS

Sharing process and mapping in SNS

interpre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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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ing

Process

Sharing

Process

T w i t t

er

-Mention(@)

a kind of

messenger function.

People can talk with

strangers

- RT(Retweet)

Sharing another

user’s posting and

adding personal

opinion.

Faceb

ook

- Mention(@)

Unlike Twitter,

People can talk with

only registrated user.

- Like

Express with

another user’s

posting.

Instag

ram

- Hash tag(#)

People attach Hash

tag with Postings. In

this case, other users

can access this

posting by searching

Hash tag.

- Like

Express with another

user’s posting.

소셜 네트워크는 이러한 ‘공유’와 ‘해석’ 과정

을 통해서 콘텐츠를 널리 파급한다. 각 SNS에는

‘공유’와 ‘해석’의 과정에서 공통점이 나타난다.

가령 자신이 아닌 다른 사용자들을 특정 게시물

에 언급하여 언급된 사용자에게 알림이 가는 ‘멘

션 기능(@)’의 경우 네 가지 SNS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능이며, 텍스트 수신자가 텍스트 발

신자의 텍스트에 공감을 표하는 기능인 ‘좋아요’

는 트위터를 제외한 세 개의 SNS에서 나타난다.

또한 자신이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다른 사용자들의 텍스트를 손쉽게 볼 수 있는

‘해시태그 기능(#)’의 경우에는 세 개의 SNS 모

두 가능하나 이미지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

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트위터는 140자 내의 단문으로 자신의

일상에 대한 단상을 적어내리거나 일종의 뉴스

를 제공하는 SNS이다. 트위터는 다른 SNS와

달리 ‘익명성’을 강조하는데, 이에 따라 멘션(@)

역시 아는 사람을 태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

니라 ID만 알면 누구에게든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의 ‘해석’

단계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은 바

로 ‘멘션(@)’이다. 자신의 삶을 토대로 목표영역

인 타인의 포스팅을 이해함과 동시에, 타인과 자

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타인의 포스팅과 유사한

성격을 지향하게 된다. ‘공유’의 단계에서는 RT

를 통해 타인의 포스팅을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통합시켜 구조화한다. 이때의 ‘공유’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에서도 나타나는 공통

점이다.

페이스북은 트위터와 달리 기존의 인맥을 중

심으로 관계를 맺는 SNS이다. 따라서 멘션은 오

프라인의 인맥을 태그하는 수준에 그치며, 멘션

(@)을 통한 대화가 트위터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페이스북에서 주로 나타나는

공유와 해석 기능은 ‘좋아요’이다. 페이스북의

‘좋아요’는 실제 주관적 의견에 대한 동의, 정보

공유의 일환, 친교의 성격 등 다양한 기능을 복

합적으로 수행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다른 SNS에서 변별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으로 해시태그(#)를 들 수 있다.

물론 해시태그는 다른 SNS에서도 사용이 가능

하기는 하나, 인스타그램처럼 그 기능이 활성화

되거나 확장되지 않는다.

<표 2> SNS의 해석과 공유에서 사용되는 기능

<Table 2> Function of Sharing and interpreting

in SNS

텍스트 수신자는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

여 텍스트 발신자의 텍스트를 이해한다. 이는 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인 은유적 특성이다.

다만 기존의 매체에서는 텍스트 발신자와 텍스

트 수신자가 공유하는 경험의 영역이 매우 좁은

반면, SNS에서는 오프라인의 인맥을 기반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텍스트 발신자와 수신자의 공

통된 경험의 영역이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텍스트 발신자는 글에서 수신자의 이

해를 위한 맥락을 최소화하여 단문이나 이미지

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현재의 SNS는 여러 사용자의 포스팅이 수직

적인 타임라인에 게재된다. 새로 업로드된 글쓰

기는 타임라인 맨 위에 위치하며 시간이 지날수

록 밑으로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텍스트 발신자와 수신자가 소통할 수 있는 영역

은 제일 최근에 업로드된 글쓰기이며 타인이 그

글쓰기를 공유하거나 댓글을 달아 소통이 시작

되면 다시 최근에 업로드된 글쓰기로 취급되어

타임라인의 맨 위에 위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작용은 더 많은 텍스트 수신자의 소통의 참여를

불러일으키며, 텍스트 발신자 역시 소통을 위해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글쓰기를 게시한다. SNS의

텍스트 수신자에서 생산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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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은유이다. SNS

내 ‘공유하기’ 기능은 텍스트 수신자가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두어 해석하고 이에 따라 다시

생산자가 되게끔 유도한다.

3. 은유를 매개로 한 사용자의

서사 구성

3.1 SNS에 나타난 삼중의 미메시스

SNS의 사용자가 텍스트를 생산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은 은유의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

SNS는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던

비정형적이고 산발적이었던 일상을, 개인의 은유

적 작용을 통해 구조화하고 이를 소통하는 현대

적 매체이다. 특히 SNS의 사용자들이 텍스트 발

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러

한 텍스트 발신자와 수신자의 역할 순환과정을

통해 SNS를 매개로 한 사용자의 서사는 경험적

일상, SNS의 텍스트 생산 혹은 해석, SNS의 텍

스트 공유를 통한 일상으로 중첩되어 진행된다.

이러한 텍스트 발신자와 수신자의 역할 순환

과정과 그 의의는 폴 리쾨르의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폴 리쾨르는 삼중의 미

메시스 개념을 제시했다[19]. 리쾨르는 줄거리를

구성하는 서술적 형상화야말로 저자와 독자의

두 개의 시간적 차원의 역설적인 결합을 반영한

다고 주장했다. 삼중의 미메시스는 전형상화 단

계. 형상화 단계, 재형상화 단계로 구성된다. 전

형상화 단계란, 뮈토스의 생성 전 단계이다. 독

자와 저자는 이 단계에 해당하는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 미메시스2에 해당하는 형상화 단계를

접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줄거리를 구

조화하고, 독자 역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저자의

텍스트를 해석한다. 이후 미메시스 3의 재형상화

단계에서는 독자와 저자가 텍스트를 매개로 하

여 만나며, 독자는 텍스트를 해석한 것을 기반으

로 자신의 경험을 확장시킨다. 이러한 리쾨르의

삼중의 미메시스 단계에 대응한 SNS의 사용자

서사의 순환구조를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SNS에 나타난 삼중의 미메시스

(Figure 6) Threefold Mimesis in SNS

SNS의 텍스트 발신자 측면에서 봤을 때, 전

형상화 단계에서 형상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은 비정형적 일상이 SNS 글쓰기로 구체화되는

것에 해당한다. 이 때 일상적 소재를 극적 서사

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플롯, 즉 뮈토스를 부여하

고 이를 형상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확장’

과 ‘제거’가 발생한다. 줄거리를 구성하는 과정은

행동의 계열체 요소, 즉 행동주체, 목적, 수단,

상호작용, 상황, 결과 등을 조화롭게 배열하여

하나의 통합체로 만드는 것이다[20]. 리쾨르는

‘갈등은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

라고 본다. ‘흠’과 ‘죄’는 부분적으로 객관적이나,

‘허물’은 주관적이다[21]. SNS의 텍스트 발신자

는 자신의 일상을 재현하는데 있어서 이 ‘허물’

에 해당하는 부분을 은폐하거나 변형하는 과정

을 거친다.

SNS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텍스트는 사용자

개인을 설명하며 미메시스 역할을 수행한다. 뮈

토스를 통해 구조화된 이야기는 논리적 시간을

통해 발단과 결말의 ‘논리적 관계’를 제시한다

[24]. SNS의 텍스트는 이미 텍스트 발신자의 의

도대로 삭제와 확대의 과정을 거쳐 일상을 재현

한다. 따라서 SNS의 텍스트는 이미 일상에서 에

피소드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 관계

를 구조화했다고 볼 수 있다.

SNS의 논리적 관계는, 리쾨르가 제시한 역사

나 허구로서의 이야기와는 다소 변별적이다.

SNS는 사실 정보에 입각한 역사도 아니고,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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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이야기도 아닌 그 중간

단계 내지 경계의 존재이다. 또한 텍스트의 수신

자와 발신자 역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를 통해서 넘나들게 된다. 이는 기

존의 저널리즘 및 허구적 서사의 유형 안에서

논하기 복합적인 서사라는 점에서 대체적이며

유의미하다.

SNS에서 변별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지점은

바로 미메시스3 단계이다. 다른 기존 매체의 경

우 텍스트 수신자가 텍스트를 해석한 후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순환하는 결과물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SNS에서는 텍스트 수신

자가 텍스트를 공유하거나 텍스트 발신자와 직

접적으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재형상화에 속하는

미메시스3가 SNS에서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하

다.

3.2 재형상화를 통한 서사의 해석적 순환

리쾨르의 삼중 미메시스 이론은 본래 일방향

적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개진됐다. 따라서 미메

시스2에서는 텍스트 발신자의 역할이 크게 나타

나며, 미메시스3에서는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

의 세계’가 교차한다[26]. 리쾨르는 이런 재형상

화 단계가 전형상화 단계와 연결이 되면서 끊임

없이 순환되는 것을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칭하

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경험이 확장된다고 본다.

SNS의 경우, 기존 텍스트 중심의 문어적 커

뮤니케이션과는 달리 발신자와 수신자 간 상호

작용이 활발하다. SNS에서 텍스트 수신자는 텍

스트 발신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텍스

트 수신자가 텍스트 발신자의 텍스트에 내포된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SNS에 나타나는

재형상화 기능은 크게 텍스트 발신자의 측면에

서 나타나는 기능과 텍스트 수신자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7) SNS의 두 가지 층위로 이루어진

글쓰기 공간

(Figure 7) Two layers-SNS Writing Space

Structure

(그림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NS의 공간

은 크게 텍스트 발신자가 자신의 글을 쓰기 위

한 공간과 텍스트 발신자와 수신자가 대화를 나

누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텍스트 수신자가

자신의 경험으로 텍스트 발신자의 텍스트를 해

석한 후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

유하기’를 누름으로써, 텍스트는 텍스트 수신자

의 일상으로 재형상화된다.

인스타그램 역시 페이스북과 같이 2개의 층위

로 이루어진 글쓰기 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텍스

트 중심인 페이스북과 달리 사용자들은 타인과

일상 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 주로 해시태그(#)

를 사용한다. 이는 텍스트 수신자가 해시태그를

사용해 검색했을 때 자신의 포스팅이 드러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이다.

트위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이 두

층위로 구성된 글쓰기 공간은 존재하지 않으나

멘션 기능을 사용한 메신저의 역할이 중요하다.

때문에 텍스트 수신자와 텍스트 발신자의 해석

학적 순환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표 3> SNS의 재형상화 기능

<Table 3> Function of Re-Configuration i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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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텍스트 수신자 역시 텍스트 발신자와

마찬가지로 미메시스1의 전형상화 단계를 거친

다. 미메시스2의 형상화 단계에서 텍스트 수신자

는 실제 미메시스1에서 관계를 맺었던 텍스트

발신자에 대한 전이해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

로 텍스트 수신자의 현재진행형 서사의 빈 칸을

채워가며 텍스트를 이해한다.

SNS에서는 텍스트 수신자가 곧 발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형상화 단계에 있는 미메시스

3까지 유기적으로 나타난다.

4. 결론

SNS는 사용자 생성 텍스트를 중심으로 형성

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SNS는 텍스트가 무

한히 확장 및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지향한다.

기존 연구의 경우, SNS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순

환적 구조를 주로 환유적 특징을 통해서 설명해

왔다. 물론 SNS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전제한다면, 그 안에서 환유적 특징을 무리없이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SNS의 의의는 전체 구

조 이전에 개별 텍스트의 끊임없는 생성 메커니

즘에 있다. 따라서 SNS에서 개별 단위의 텍스트

가 끊임없이 해석, 생산, 공유되는 과정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의 텍스트 생산 및

소비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개념적 은

유’로 도출했다. 또한 SNS에 나타나는 특유의

경험적 순환을 ‘삼중의 미메시스’로 증명했다. 분

석 대상으로 채택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

램은 모두 사용자의 일상을 매개로 친교적 커뮤

니케이션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SNS이다. 위의

대상들을 토대로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발생하

는 일상의 재현, 해석, 공유의 과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SNS의 개별 텍스트에서는 사용자의 불

필요한 경험은 제거되고, 지향하는 바를 확대하

는 방식을 지향했다. 텍스트의 해석 역시 발신자

의 의도와는 별개로, 텍스트 수신자의 개인 경험

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텍스트 수신자는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텍스트 간 유사성을 강

조하면서 이를 다른 수신자와 공유하게 된다. 이

러한 은유적 작용을 통해 SNS는 기존의 매체와

달리 재형상화에 속하는 미메시스 3를 가시적으

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환유적 관점에서 진행되

어왔던 SNS의 연구가 주목하지 못했던 개인의

일상적 체험이 상호작용 담화를 통해 서사로 확

장되어감을 살펴보고자 했다. 디지털 매체의 상

호작용적 특성으로 인해 수동적 수용자였던 개

인이 능동적 발화자로 변모하는 시대에 사용자

가 자신의 경험을 구조화하게끔 하는 기제를 분

석하여 SNS의 은유적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매체의 새로운 담화

생성의 코드인 ‘개인 서사의 등장’이 SNS에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나타남을 밝혀 SNS의 제

작 및 기획에 있어서도 발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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